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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돔에 대한 심판이 결정되었다. 롯에게는 자신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기회가 주어졌다. 지금 

롯의 말을 들으면, 롯의 말을 믿으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이 순간만큼은 롯이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자녀는 물론이고 결혼할 사위들과 소돔 성 안에서 롯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목숨

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 창세기 19:12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며 듣고, 믿고, 도망쳐야 살 수 있다고 전해야 했다. 시간이 없다. 

그러나 이미 영적, 도덕적 영향력을 잃어버린 롯의 말을 사위들 조차 귀담아 듣지 않았다. 삶이 뒷

받침 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말해도 소용이 없다.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다. 이 밤중에 무슨… 농담도 잘하시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 창세기 19:14  

 

입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도 제 발도 떨어지지 않는 롯이었다. 오죽 지체했으면 천사들이 

독촉을 하다 못해 성 밖에 두어버렸다. 롯은 미련이 남았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떠돌이로, 유목민

으로 살던 그가 정착생활을 했다. 소돔 왕의 백성과 재산을 되찾아준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유리한 

조건도 있었다. 롯은 벌써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딸들은 결혼 상대를 정했으며 성문 앞에 앉

아 큰소리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 두고 가기에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 창세기 19:16  

 

천사들은 급히 산으로 도망하라 권면했다. 그러나 지금 롯은 산 까지 올라갈 수 없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집안 사람들이 맨 몸으로 나왔을리가 없다. 괜히 시간이 오래 걸린게 아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 창세기 19:20  

 

‘이는 작은(소알) 성읍이 아니니이까’. 소돔처럼 큰 도시도 아니고, 그냥 두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롯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심판을 유예했다. 가족 

모두가 소알로 들어갈 때 심판이 시작됐다. 롯의 아내는 한번이라도 더 소돔을 보려고 뒤를 돌아보

다가 소금기둥이 됐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달려 간청하던 그 자리에서 치솟아 오르는 연

기를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 창세기 19:29  

 

심판은 끝났지만 롯의 불안은 끝나지 않았다. 소돔 문턱에 있던 소알에서 사는 것이 롯에게 편안

할리가 없다. 결국 도시를 떠나 산 속 동굴에서 두 딸과 살게 된다. 그곳에서 딸들은 아비 롯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각각 아들을 낳는다. 이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다. 


